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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도시가스사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공개
   ① 삼천리, 중부, 코원 등 26개사 우수등급 평가(85점 이상)

   ② 신용카드 납부 편의성 향상,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 성과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수준을

평가(수행: 한국생산성본부, ‘16.8~11)하고,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ㅇ 산업부는 지난 ‘13년부터 도시가스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서비스 수준

제고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.

- 서비스 수준은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․운영 수준(80%)과

고객만족도(20%)를 합산해 평가되며,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

인사,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했다.

ㅇ 올해도 평가결과는 첫째 도시가스사 서비스 수준의 상향평준화,

둘째 지역간․회사간 서비스 수준 차이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.

- ‘13년에는 1개사만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26개사로 확대

- ‘13년에는 10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개사로 축소

-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평점차이는 ‘13년 10.7점에서 ’16년 2.8점으로 축소

- 개별 사업자간 표준편차는 ‘13년 12.7점에서 ’16년 5.9점으로 감소

< 회사별 서비스 수준 등급 현황 >

ㅇ 특히,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(NCSI*) 조사와

동일한 방식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고객들이 체감하는

도시가스 서비스 수준은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여타 공공서비스에

비해서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했다.
*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; ‘98년부터 매년 생산성본부에서 조사․발표

<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>

* ‘16.1분기 국가고객만족도(NCSI) 조사 결과 인용(우편, 수도사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)

□ 한편 산업부,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서비스 수준

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, 도시가스 소비자의 편의성이

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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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과거에는 도시가스사를 방문해야만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수

있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결재*, 자동이체** 방식으로 신용카드 납부가

가능해졌다.
* (허용 도시가스사) ‘13년 2개사 → ’16년 30개사

(납부가능 카드사) ‘13년 3.0개사 → ’16년 6.9개사

** (허용 도시가스사) ‘13년 15개사 → ’16년 33개사

(납부가능 카드사) ‘13년 1.9개사 → ’16년 5.9개사

*** 여신금융협회에 가입된 8개 카드사(신한,삼성,현대,KB국민,우리,비씨,하나,롯데) 기준

ㅇ 이사시 연결비를 신용카드로 납부*할 수 있게 되었고, 연결비 수준도

실제 서비스 수준에 맞게 현실화**되는 추세다.
* (허용 도시가스사) ‘13년 8개사 → ’16년 29개사

(납부가능 카드사) ‘13년 6.1개사 → ’16년 7.3개사

** 연결비 부담액은 ‘14.2월 약 698억원에서 ’16.3월 약 615억원으로 83억원 감소(11.9%↓)

*** 여신금융협회에 가입된 8개 카드사(신한,삼성,현대,KB국민,우리,비씨,하나,롯데) 기준

ㅇ 더불어, 전국 도시가스사는 자체 콜센터 운영*, 홈페이지 개선, 모바일 앱

제작․활용, 안전점검 문자 메시지(SMS) 사전안내** 등 고객에게

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* ‘13년 18개사 → ’16년 25개사 ** ‘13.11월 2.3만 가구 → ’16.11월 981만 가구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도시가스사의 서비스

수준 향상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, 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

포상 및 워크샵도 개최한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가스산업과 김종현 사무관(☎ 044-203-5239), 한국생산성본부 이수복 팀장(☎ 

02-398-4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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